
공정위의해괴망측한논리
석유화학기업들의오랜가격담합관행에철퇴가가해질모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국내석유화학기업들이장기간에걸쳐합성수지가격과공급물량등을담합해부당한이득을
챙긴사실을적발했기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10여개에 달하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HDPE, LDPE,
PP 등합성수지가격과공급물량등을담합해판매해온것을적발했다고비공식적으로밝힌것으로알려졌다.
합성수지 가격 및 공급물량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흘린 내면은 알 길이 없
으나, 10년 이상 끌어온 합성수지 카르텔을 적발한 것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받을만
할것이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연루됨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카르텔이 지속돼 과징금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것이라고밝힌것을보면헛물이아닌듯싶다.
물론, 15년가까이진행된카르텔에 2조원도아닌 2000억원정도의과징금을부과한다는것이잘이해되지않
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최대라고 하니 그런대로 수긍은 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적발해 부과
한 과징금은 2005년 8월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에 부과한 1100억원이 최고수준으로
기록되고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고위관계자가“국내석유화학기업대부분이카르텔적발대상에포함됐고, 국내 산업계
에 대규모 카르텔(부당공동행위)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는 대목에서는 쓴웃음이 나
오지않을수없다.
석유화학기업들이 1993년 가을부터산업자원부(당시상공부)를 비롯해공정거래위원회, 심지어는청와대까지
로비해가며합성수지카르텔을승인해달라고요구했고, 1994년초공식적으로승인해줄수는없으나묵인해주
겠다는언질을받고 1994년 3월28일카르텔을공식화했다는사실은모르는이가없을정도이다.
더군다나 1990년대 후반 LG화학을 비롯해 제일모직, 동부한동(당시 동부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당시 한남
화학) 등을 PS 가격담합혐의로적발해 100억원정도의과징금을부과한사실이있는데도불구하고대규모카
르텔만연에충격을받았다고강조한것은쉽게납득이가지않는다.
물론, 폴리올레핀가격및공급물량담합은 LDPE, HDPE, LLDPE, PP 등으로해당품목이 4개에달하고카르
텔시행기간도 13년이다되어가니 PS와비교가되지않는다는것은이해할수있다.
또 PS는단일품목이고, 카르텔시행기간이 3년정도에불과했으며, 가격담합에그쳤지공급물량담합에이르지
는않았다. 시장규모도폴리올레핀과는비교가되지않는다.
그렇다면, 폴리올레핀 가격 및 공급물량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PS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고, 13
년동안매출액의 5%만부과해도어림잡아 2조-3조원은되지않을까생각된다.
특히, 폴리올레핀카르텔은가격과공급물량을담합했을뿐만아니라공급기업별로거래처(플래스틱가공기업)
를 할당하고 거래선을 바꾸지 못하게 함으로써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수법
을사용했다.
영세플래스틱가공기업들이독자적으로폴리올레핀을수입할수있는능력이없다는것을악용한횡포로, 국내
수요의 50-150%에 이르는 과잉 생산능력을 가지고서도 수출가격보다 높게 내수가격을 받아먹을 수 있는 빌
미가 됐고, 결국에는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산업공동화의일등공신으로작용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석유화학기업들이 당시에는 담합행위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거
나, “석유화학기업들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것은온국민들이또다시진동하는악취에치를떨어야하는일이발생하지않을까우려되는대목이다.

석유화학산업계에서는 2006년 여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징금 액수를 흥정하고 있음은 물론 배분방법을



놓고설왕설래하고있다는소문이파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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